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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생(崔淑生, 1457~1520)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자
진(子眞), 호는 고재(蠱齋)이다.
성종 23년(1492)에 문과에 급제
하여 벼슬이 우찬성에 이르렀다.
중종14년(1519)에 벼슬과 품계를
빼앗기고 관원의 명부에서 삭제
되었으며 이듬해에 죽었다.
최숙생이 사헌부 대사헌이었

을 적에 서울 사대문 안의 무당
들을 모두 내쫓아 동활인서(東
活人署:도성의 의료기관)와 서
활인서(西活人署:도성의 의료기
관)에 모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성남(城南)에 있는 비구니들이
사는 건물을 철거시켰으며, 불상
(佛像)을 헐어버리고 중들이 서
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
였다. 그리고 사대부들의 집 가
운데 규정을 위반하고 멋대로
지은 칸살은 철저히 수색하여
죄를 다스리는 동시에 위반한
칸살은 여지없이 철거시키는 등
무너진 기강을 다시 일으키는
데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자 조
정과 저자가 숙연해져 범법행위
를 수치로 여겼다.
그 무렵 이세정(李世精)이 경

서(經書)의 뜻을 연구하는 학문
에는 정통하고 능숙하였으나 여
러 차례 과거에 실패하였다. 제
자들을 가르치는 데 힘써 이장
곤(李長坤)·성몽정(成夢井)·
김세필(金世弼)·김안국(金安
國)·김정국(金正國) 등이 모두

그에게 배웠다. 이세정은 성품이
치밀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옹졸
하고 우직하여 재간이 없었으나,
같은 시기에 가르침을 받은 제
자들이 힘을 모아 조정에 추천
하여 청양현감(靑陽縣監)에 임
명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최숙

생이 새로 충청도 관찰사로 부
임하게 되자, 이세정의 여러 제
자들이 남대문 밖까지 나와 전
송하면서 청양현감에 대하여 넌
지시 부탁하였다.
“우리 스승에게는 학문과 깨
끗한 지조가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하고 고과(考課)를 함부로 깎
아내리지 마시오.”
“그렇게 하겠소.”
최숙생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

속하고 떠났다. 그러나 최숙생이
충청도 감영에 도착하자마자 청
양현감을 근무평정을 꼴지로 매
겨 파직시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뒤 최숙생이 갈려서
중앙으로 돌아오자 김정국 등
세 사람이 최숙생을 찾아가 따
졌다.
“충청도 한 도 안에 교활한 관
리로 주민을 해롭게 하는 자가
그렇게도 없어서 하필이면 조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 자의 고과
에 꼴지를 매겼단 말이오. 당신
의 성적 고과가 잘못된 것 아니
오?”
“다른 고을 수령의 경우는 비
록 교활하다 하더라도 도적은
제 하나 뿐에 불과하므로 주민
들이 오히려 견뎌낼 수 있소. 청
양현감 자신은 비록 깨끗하긴
하지만 통제불능의 큰 도적인
고을의 여섯 아전이 그 밑에 있
으니 주민들이 견딜 수가 없소.
그리고 또 뱃속이 텅빈 사람이
어떻게 한 고을을 다스리겠소?”
“스승님의 뱃속에는 육경(六
經)이 꽉 차 있는데 어찌하여 텅
비었다고 말하시오?”
김정국이 묻자 최숙생이 대답

하였다.
“당신들이 스승 뱃속의 육경
을 모두 가져다 나누어 자신들
의 창자와 뱃속에다 가득 채워
가지고 그것으로 과거에 합격하
고 출세를 하였으니, 당신 스승
의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거기
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 큰 소리로 웃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예술의 품
(品)을 열심히 이해하여 감상하
기보다는 사회적 이슈(issue)에서
변질되어 파생된 놀이감이나 스
캔들(scandal)에 더 관심과 흥미
를 느끼는가 보다. 그것은 예술
이 포용하는 미적 다양성 내지
는 선한 허구성에 반응하지 않
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은 숟갈로 입에 떠 넣는

것이 아니며, 정보의 들판에서 쥐
를 쫓는 일도 아니다. 예술은 인
간의 지성과 지식으로 정복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자연적으로 소
멸되지도 않는 생명의 사과나무
이자 사색의 고지(高地) 인 것이
다. 예술은 언어가 존재하는 한
사람의 품성(稟性)으로 가꾸어질
영원한 정신이며 신화일 것이다.
그 예술의 품(品)이라 함은 인

간의 허황된 욕망을 채우기 위
하여 찧고 까불러 대는 변명과
궤변의 술수가 아니라, 상상력의
공간속에서 부화되는 생명의 찬

가인 것이다. 마치 새들이 둥지
를 틀어 살아감에 있어서 벌레
를 잡고, 햇볕과 달빛으로 몸을
반주하며 높은 하늘을 따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사람의 예술은 꽃빛과 꽃물로

늘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 모든
예술의 품(品)은 인간의 갈라진
논과 밭에 아니 메마른 살과 마
음에 단비이며 꽃비인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예술은 인

간적 관계성을 주어진 매체를
사용하여 사람의 궁극적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
술이 감당해야할 위대한 가치며
숙제이기도 하다.
또 그 예술의 품(品)은 사람의

산술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우물이다.
그러므로 예술의 품(品)과 예

술인의 품(稟)은 영원한 반려다.
곧 예술인의 품(稟)은 어떤 의미
로든 사람의 삶 속에 그물을 던
지고 해답을 찾아 나서는 부지

런한 술래여야 한다.
또한 그 예술인의 품(稟)은 자

기 자신을 진지하게 따져 묻는
인간에 대한 끈질긴 탐색이어야
하며, 정치적 명예와 권력을 얻
으려 하거나 누리려 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사회적 썩은 마당
에 낫과 빗자루를 들고 아름다
운 모습과 모양으로 서야만 한
다. 사람간의 건강한 다리를 놓
을 수 있도록 희망의 나루를 다
져야 함이다. 더 나아가 예술인
은 인간의 유토피아를 향해 힘
든 수레를 끌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술인은 사람의 짐과

하늘의 사랑을 함께 실어 나르
는 고독한 심
부름꾼이다.

글쓰기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들의 모임인 반월문학회(회장 손영
배)는 1월26일 오후5시 동교동에서
시창작 요강 특강을 개최하여 회원
들의 풍부한 시적감성과 시창작 요
령에 대해 공부했다.
안익수 제3의 문학 주간의 특강

으로 실시한 이날 강의에서 안 주
간은“시창작은 인간과의 화해이며

자연과의 소통”이라며“창작의 궁
극적 이데아는 행복추구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적발상화 형상화를 위해 감성

의 사유에 씨 뿌리기, 느낌의 표현
의 굴레, 비약과 변용이 요구되며
시적 사고에서 시적 이미지로의 이
동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창작의 구체적 요구는 리듬, 어조,
색깔, 긴장과 해이, 영감, 변용, 이
해와 감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반월문학회는 지난해 글쓰

기 수업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져왔으며 이날 모임에서
손영배 회원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은미 회원을 총무로 선출하고 꾸
준히 공부하여 동인지 제작과 문학
기행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
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1940년대 할리우드는 대중적인
뮤지컬뿐만 아니라 실험적이며
예술적인 뮤지컬들도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뮤지컬 영화 제작자
아서 프리드(Arthur Freed, 1894∼
1973)가 등장하며 할리우드 뮤지
컬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맞
이하게 된다. 전쟁으로 불황에 허
덕이는 브로드웨이와는 다르게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영
화사들은 앞을 다투어 새로운 뮤
지컬을 제작하는데 전력을 다했
다. 호황을 누렸던 시기에 걸맞게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는
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쟁을 겨냥
한 작품들이 만들어져 흥미를 끌
었다. 이들 뮤지컬 영화들은 목적
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긴 했지만
작품성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1940년대 초중반에 뮤지컬 영화
의 한 주류를 형성했다. 물론 줄
거리만으로 볼 때는 신파적이고
지극히 미국우월주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스타일면에서 뮤
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들
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양
키 두들 댄디(Yankee Doodle
Dandy, 워너 브라더스, 1942)>, <
포 미 앤 마이 갈(For Me and My
Gal, 1942, MGM)> 그리고 <디스
이스 디 아미(This is the Army,
1943, 워너 브라더스)>는 상업적
으로나 작품성으로도 좋은 평가
를 받았으며 재능있고 참신한 뮤

지컬 배우를 등장시켰다는 점에
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뮤지컬의 아버지로 일컬

어지는 조지 M. 코핸(George M.
Cohan)의 일대기를 담은 <양키 두
들 댄디>에서 주인공 코핸 역을
연기한 제임스 캐그니(James
Cagney)는 1942년 아카데미상에서
뮤지컬 영화로는 최초로 남우주
연상을 수상했다. 뮤지컬 배우로
역대 아카데미상에서 남자 주연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는 1944년
에 빙 크로스비(Bing Crosby, 1903
∼1977)와 1956년에 율 브린너
(Yul Brynner, 1915∼1985)를 포함
해 단 세 사람이며 남녀를 통틀
어서 단 6명뿐이다. 그만큼 뮤지
컬 영화는 상업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뿐더러 심사위원들
로 하여금 가볍다는 편견을 갖게
도 한다. 그렇지만 <양키 두들 댄
디>는 작품상에 당당히 노미네이
트 되었고 남우주연상을 수상하
며 뮤지컬 영화가 가볍다는 종래
의 인식을 뒤집어 버렸다. 그렇지
만 이 작품은 목적극적인 요소가
강한 영화였다. 전쟁을 겨냥하여
미국문화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
는 나라 자체의 우월성을 내세운
뮤지컬 영화로 전쟁을 승리로 이
끌고 세계제일의 국가로 우뚝 서
길 바라는 미국인들의 우월주의
를 담은 내용이기도 해서 미국인
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당연하

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극적인 요
소보다도 뛰어난 작품성과 형식
미 그리고 상업성을 두루 갖춘
작품으로 평가되어 오늘날 <양키
두들 댄디>는 역사상 최고 뮤지
컬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포 미 앤 마이 갈>은 지극히

감상적인 플롯을 지닌 작품으로
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애국주의
적인 색채를 전편에 가미한 뮤지
컬 영화이다. 이 영화는 브로드웨
이의 스타 진 켈리(Gene Kelly)를
할리우드에 정착하게 만들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만
든 영화인데 명감독 버스비 버클
리(Busby Berkeley)의 야심작이기
도 했다. 연예인으로서의 성공과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명감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인
공의 심리를 잘 묘사했고 진 켈
리의 춤과 노래의 재능을 유감없
이 발휘하게 한 버스비 버클리
(Busby Berkeley)의 연출력이 돋보
인 명작이다. 특히 젊은 주디 갈
런드(Judy Galand)의 전성기의 매
력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지극히
신파적이지만 감동적인 뮤지컬이
기도 하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출
시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접하기
가 어렵지만 뮤지컬 영화 동호인
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
면 쉽게 감상할 수 있다.
<디스 이스 디 아미(This is the

Army, 1943, 워너 브라더스)>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어빙 벌린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영화버전이
다. 전쟁 중에 병사들을 위해서
위문공연단을 결성하고 수많은
전쟁터를 오가며 공연했던 브로
드웨이의 뮤지컬을 좀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보여주어 전쟁에
관심을 갖게 하고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려는 주된 목적을 지
닌 뮤지컬 영화이다. 원작에 충실
하게 만든 이 뮤지컬 영화는 실
제로 무대에 350여명의 군인들을
등장시킨 버라이어티 쇼(Variety
Show) 스타일로 만들어졌으며 워
너 브라더스 영화사가 동원할 수
있는 올 스타들을 동원하여 다채
로운 뮤지컬로 꾸몄다. 당시로서
는 엄청난 액수였던 200만불의
수입을 올려 수입금 전액이 전쟁
을 위 한 군 대 사 업 (Army
Emergency Relief)에 쓰이기도 했
다. 특히 이 영화에는 배우출신으
로 최초의 미국 대통령(1981∼
1989)을 역임했던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1911∼2004)이 출
연하기도 했는데 훗날 이 영화의

출연이 그의
정치 이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
도 있다.

# 

윤우영
(대진대교수, 연출가)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주간

40

「달집 태우기」는 매월 정월 열
엿셋 날 저녁, 달이 뜰 무렵 하는
데「동홰」라고도 한다. 이는 마을
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대동(大同)놀이」의 기능 외에도
「대동제(大同祭)」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에 따라서는 9월

초, 3월초(중양절:重陽節) (삼짓
날)의「산신제(山神祭)」를 따로
지내는 곳이 많아「달집 태우기」
는 놀이의 성격과 마을의「대동
단결(大同團結)」과「향민 협동
친화(鄕民 協同 親和)」의 성격을
함께 지닌 마을 행사로 요즈음
「단합 대회」와 같다고 볼수 있
다. 「횃불켜기」라고도 부르는

「대동 동홰」는 개인의 기원을 드

리는 달에 대한「기원제(祈願
祭)」의 의미를 함께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또, 「집단 놀이」「민간 신앙」

「종교적인 의례 행위」등 복합적
인 기능과 같은 마을「집성촌(集
姓村)」의 혈족(血族)의 단결과
번영을 기구하는 행위로도 해석
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
로 논둑을 태우고 깡통을 불 지
펴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
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
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 소재가
되고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제(祭)를 올리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
관, 종헌관 등 연장자 순으로 정

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
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희망에 따라 대표
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
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

을 이루고 마침내 동녘에서 큰
달이 얼굴을 내민다. 제의례 끝에
는 음복을 하여 신의 은혜를 받
는 의식도 잊지 않는다. 「달집
(홰)」은 각 집집마다 수수깡, 조
짚, 볏단, 들개짚을 거두어 만드
는데 동회(홰)라고 한다. 달집
(홰)은 6m~10m정도의 둥근 원
통모양으로 묶어 기둥을 만들어
새끼줄로 엮는데 전술(前述)한

재료가 사용되고 불을 달이 뜰
무렵과 동시에 점화(占火) 하는
데 장대로 점화하기도 하고 사람
이 올라가서 점화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점화와 동시에 환호
성과 박수로 단결과 세를 과시하
여 하늘의 달에게 기원(祈願)이
도달하기를 바란다. 달집이 모두
타서 기울면 달집이 꺼지면서 기
우는 마을 쪽이 운수가 나쁘다고
점치는 사람도 있다. 또, 달이 뜨
는 산의 위치에 따라 풍년과 흉
년을 점치는 사람도 있다.
「달집 태우기」「대동제」「동홰」
는 우리들의 고향 포천의 신북면
기지1리 천주산(天主山) 자락 밑
에「틀못」이라는 아늑한「유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풍습이다.
다른 고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아 내 고향 포천의
고유한 풍습은 아닌 것 같다.
내 고향 포천의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달집 태우기」가 마을
마다 오래 보전(保傳)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수수필필가가김김창창종종의<포천 이야기> (225)

동홰(달집태우기)

詠雪(영설)초대漢詩

頻繁瑞雪降今冬(빈번서설강금동) 白玉山川蓋厚重(백옥산천개후중)
올 겨울에는 서설이 자주 내리고 산천은 백옥이 후중하게 덮혀있네.

寂景瓊懷連靜態(적경경회연정태) 寒天霙華滿豊容(한천영화만풍용)
적경속에 경회로 정태가 이어지고 한천의 함박눈은 풍요한 모습 가득하네.

傲孤老柏懲剛節(오고로백징강절) 齎積平原約裕農(재적평원약유농)
노백의 오상고절은 강직항 절개의 상징이고 평원에 쌓인 눈은 풍농을 기약하네.

素潔雰雰如鶴髮(소결분분여학발) 做詩故友欲歡逢(주시고우욕환봉)
소결한 눈이 펄펄내리니 학발과 같고 옛 벗 들이 모여 작시하기 위해 환봉하고 만나
고 싶구나.

韓國의선비정신·90

조정과저자를숙연하게한대사헌최숙생

품(品)과 품(稟)

리효종
포천한시사대표

朴 東 奎
영북노인대학 학장

“문화와 예술은 인류의 지성이
이룩한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아
름다운 결실입니다. 따라서 포천
문화원은 이렇듯 아름다운 문화
의 꽃이 우리 지역에서 그 열매
를 탐스럽게 맺을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지
역 나름대로의 전통문화를 꽃피
워 나가는 정신문화 계발 운동에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충절과 선비의 고장임을 자
랑으로 여기는 우리는 이러한 조
상의 얼을 이어받아 이를 더욱
계승 선양함은 물론 이러한 전통
문화의 바탕 위에 현대 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특색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야 할 것입
니다. 이러한 확고한 기조와 바탕
위에 2008년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사업들을 발굴하여 보다 알
차고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천문화원 이만구(사진) 문화원

장이 밝힌 2008년 새해 포부다. 포
천문화원은 2008년도 주요사업으
로 ▶문화학교 운영 ▶22회 반월
문화제 개최 ▶전국한시백일장 개
최 ▶전국휘호대회 개최 ▶향토사
연구사업 지속 추진 ▶학술 연구
발표회 개최 ▶제3회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

술제 참가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실시 ▶회원 관외 문화유적답사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 실시 ▶
포천 문화사랑 발간 ▶포천문화
제15호 발간 ▶문화인의 밤 행사
개최 ▶좋은책 읽기 운동 ▶향토
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교류
협력사업 추진 ▶1사1문화재 결연
사업 추진 ▶찾아가는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가칭) 운영 등이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혼신

의 역점사업으로 1년에 960명을
배출하는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서비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한글교실을 열어 한글
을 깨우친 분에게서 편지를 받아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문화학교 운영에 있

어서 선비의 고장에 적합한 고전
강독반을 개설하고 일반 시민들
이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1년에 1회 작품발표회
를 개최해 공연과 전시무대를 마
련하고 있다. 
문화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

움을 주신 분에 대해 이 원장은
“자문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특히 강수동 자문위원
과 서기원 자문위원이 예산을 지
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원 사업 활성화 비결

에 대해서는“재임 중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마음과 일을 취미
삼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퇴근 후에도 집에서 검토하고
쓰고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포천문화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에 대해
이 원장은“경제적 기반시설은
물론 그 지역의 문화수준이 높아
야 잘 살고 선망 받는 지역”이라
며“문화발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을 갖고 문화원에 조언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포천신문에 거는 기대는 전체

적인 지면에 비해 문화예술 지면
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을 고
무적으로 생각하며 힘이 없는 것
이지만 크고 많이 게재하여 주었
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문화원은 특수시책으

로 좋은 책 읽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올바
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와 지
식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연중 실시하
며 6개월에 1회 초·중·고등부,
일반부로 구분하여 독후감 모집
및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향토사 바

르게 알기 경시대회를 청소년들
에게 우리고장의 향토사 및 문화
유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

케 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애
향심고취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
한 목적으로 관내 문화 유적 및
역사적 인물에 관한 내용으로 경
시대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선진문화원과의 교류 협력

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안과 시책
등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포천문
화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중에 교류협력사업을 추
진하기로 했다.
포천지역에는 많은 문화재가

다양한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
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훼손
되는 경우가 많아 인근 기업과
연결 관리토록 하여 향토 문화유
적의 전승·보존과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1사 1문화
재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
는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가칭)
도 운영키로 했다.
문화예술단(가칭)은 문화학교

에서 익힌 문화예술 기량을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한 정신문
화 정착과 찾아가는 종합 예술
자원봉사를 통한 봉사활동의 새
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시민의삶의질높이는문화학교운영에最善
문화발전에대한애정으로관심과조언부탁

2008 새해설계 ②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

시창작요강특강

반월문학회정기모임

반월문학회 정기모임


